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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사전적으로는 마을이나 촌락보다 넓고, 인구가 많으며, 더 중요한 지역을 의
미한다. 물론 더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는 단순
히 인구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역사, 그리고 철학은 
반영하고 있는 종합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는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종교/문화, 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근
대에 이르러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 그리고 종교개혁과정을 통해 중앙권력으로부
터 자치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정치적 단위로 탈바꿈되었다.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 
도시는 전통적인 기능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기반이었으
며, 도시의 형성과 중앙 권력과의 관계는 동서양 민주주의를 비교ㆍ분석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근대화 시기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화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농업을 주생산력으로 하던 사회에 근대 공업이 출현하고, 발전ㆍ확산되
면서 농업인구가 비농업인구로 전환되고, 이들을 수용하는 공간 구조도 상응하게 바
뀌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박인성 2016).

도시의 발전은 국가발전계획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산업화와 노동력의 집중은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키면서 산업 발전과 자원 개발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이런 면에
서 도시화는 산업화 혹은 근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탈산업화과정에서 뚜
렷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도시는 경제적 기능성과 함께 친환경 건축, 녹지조성, 자전거 
길과 같이 인간의 삶과 미래에 대한 철학적 기반과 지향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향은 인구이동과 도시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도전에 대한 대
응이기도 하다. 대규모 인구가 밀집되면서 주택, 의료/보건,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의 원활한 제공이 하나의 도전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구의 유입과 집
중으로 익명성의 증가와 인간관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 즉 청소년문제와 인
종 간 갈등, 사회규범의 변화와 범죄문제, 환경문제 등은 새로운 사회적 도전을 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마천루와 상하수도 시설, 의료/보건 서비스, 교통/통신망 
개선, 행정/경찰력의 정비 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결국 도시화는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도전에 대한 대응을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발전과
정이며, 한 사회가 가진 물적, 정신적, 사회적 자산, 그리고 창의력을 동원해 문명의 
총합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도시화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경우에도 외예는 아니며, 소비에트시기를 거치면서 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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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는 다소 다른 성격이 더해졌다. 러시아의 도시발전에서는 산업화정책에 급격한 
도시화, 인구이동통제에 기초한 발전, 특수목적 소도시의 발전, 그리고 도시기능을 보
완하는 다차(dacha, 여름별장)가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도시화는 2010년 인구조사에서 총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소련연방차원의 첫 총인구조사인 1926년의 인
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RSFSR)의 총인구는 100,981,233명이며, 도시
인구는 17,442,655명으로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17.3%에 불과했다.1) 그러나 러시아의 
도시인구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증하였다. 1959년 총인구조사에서 도시인구
는 52.9%로 총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율은 1979년 
69.3%로 증가했으며, 1989년 조사에서는 도시인구가 1억 명을 넘어 총인구의 73.6%
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0년 총인구조사에서는 약 1억 4천 3백만 명 가
운데 도시인구는 약 1억 5백만 명으로 총인구의 73.7%에 달하고 있다.

<표 1> 러시아 도시인구의 변화(단위: 명)

　 총인구 도시인구 도시인구
비율(%)

1926 100,891,244  17,442,655 17.3
1939 109,397,463  36,875,233 33.7
1959 117,534,315    62,059,783   52.8
1970 130,079,210  80,981,143 62.3
1979 137,550,949  95,373,867 69.3
1989 147,400,537 108,425,580 73.6
2002 145,166,731 106,429,049 73.3
2010 142,856,536 105,313,773 73.7

     자료: 러시아 총인구조사 결과, http://www.demoscope.ru/weekly/ssp/census.php?cy=3

러시아의 경우 도시화 과정은 소비에트식의 산업화 및 자원개발과 맞물려 진행되었
으며, 도시 확장과 도시 수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독특한 발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 주요 도시의 인구 증가(1959-2010)

1) http://www.demoscope.ru/weekly/ssp/rus_age_26.php 참조.

http://www.demoscope.ru/weekly/ssp/census.php?cy=3
http://www.demoscope.ru/weekly/ssp/rus_age_26.php


- 3 -

　 　 19591) 19702) 19792) 19892) 20022) 20102)

1 모스크바 5,045.9 137.6 155.2 173.8 200.7 228.0 
2 상트페테르부르크 2,900.0 121.1 140.4 153.8 160.7 168.3 
3 노보시비르스크 885.0 131.2 148.3 162.3 161.1 166.5 
4 예카테린부르크 778.6 131.7 155.6 175.3 166.1 173.4 
5 니즈니 노브고로드 942.0 124.2 142.7 152.7 139.2 132.8 
6 사마라 806.4 129.6 150.8 155.6 143.6 144.4 
7 옴스크 581.1 141.3 174.5 197.6 195.1 198.6 
8 카잔 646.8 134.3 153.5 169.2 170.9 176.8 
9 첼랴빈스크 689.0 127.0 149.4 165.7 156.3 164.0 
10 로스토프 599.5 131.6 155.8 170.0 178.2 181.7 

   1) 1959년 총인구조사 (단위: 1천명)
   2) 1959년 인구대비 비율(%)

예를 들어 1959년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약 5백만 명이었던 모스크바는 2010년 약 
1,150만 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시 약 290만 명에서 
490만 명 수준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대체로 러시아의 경우 많은 도시들이 1.5-2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 수 역시 급증하였다. 

또한 1959년 러시아 도시의 수는 총 876개였으나, 2010년 1,100개로 증가하였다. 
1959년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14개, 인구 10만-50만 명 미만인 도시 78
개, 인구 3만-10만 미만 도시 77개, 그리고 정착촌 수준의 3만 명 미만 소도시가 
707개였다. 이는 2010년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37개, 인구 10만-50만 명 미만 
도시 127개, 3만-10만 명 미만 도시 351개, 그리고 3만 명 미만 도시 585개로 변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50여년 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수와 3만 명 이상의 
도시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3만 명 미만의 소도시 수는 1959년의 82% 수준으로 감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화는 1990년까지의 소비에트시기에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도시인구가 72%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러시아의 도
시인구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한 도시인구 비
율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시인구비율
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도시인구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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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세계은행 자료에 기초해 작성

둘째, 러시아의 도시화는 인구에 대한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었다. 짜르시기는 
물론 소비에트 시기동안 인구이동은 통제되었으며, 산업화의 시기에서도 작업장에서
의 노동수요를 고려한 통제가 가해졌다. 이러한 통제는 전반적으로 도시화 수준보다
는 도시의 규모와 분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ecker  et al, 2012: 4). 
특히 소비에트시기동안 국내여권제도에 따라 거주지 등록과 여행자 등록제도를 실시
했으며, 소비에트시기에 발급된 국내여권은 소련 해체이후인 1997년까지도 발급되었
다. 소비에트시기의 인구이동에 대한 통제는 정치적 통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개
발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전통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방
식은 브레즈네프시기에 이르러 인센티브와 순환노동방식이 도입되면서 다소 변화되기
는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자원개발이나 전략물자 생산을 위해 소규모의 도시를 건설
하고 북부지역과 시베리아, 극동지역과 같은 오지에 근무할 경우 1.5-2배의 상대적으
로 높은 임금과 함께 주택 분양에서 우선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북부와 서부지역내 소도시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도시의 지리적 확산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도시화과정은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의 유럽지역에서 보다 일찍, 그리고 보다 큰 규모
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러한 양상이 동부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북부지역과 극동지역의 경우 이러한 발전은 지극히 제한되었다.

<그림 2> 러시아 도시 인구, 1897-2002



- 5 -

                           자료: Census 2002, in Becker  et al, 2012: 8 재인용

셋째, 러시아의 도시화는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
되었으나, 사회주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목적을 위한 소규모 도시나 정착
촌들이 발전하였다. 도시들이 이는 러시아에 전략물자나 군수공장 등을 위한 폐쇄도
시(closed city)나 자원지역이나 오지에 정착촌 형태의 소규모 도시가 많은 만들어진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79년에 실시된 총인구조사에 따르면, 도시형 정착촌
(urban type settlement)는 약 2,040개에 달했다. 이들 정착촌 거주 총인구는 1천 2
백만 명에 달했으며, 개별 정착촌의 인구는 많은 경우부터 약 43,000명 규모였으며, 
작은 경우는 168명에 불과했다. 2010년 총인구조사가 실시될 무렵에는 이들 도시형 
정착촌이 1,277개(총 약 780만 명 거주)로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인구가 1만 명 이
상인 도시는 200여 곳에 불과했다. 

폐쇄도시의 경우는 대체로 군사/원자력관련 목적의 도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며, 지위와 목적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대다수의 폐쇄도시는 1990년 이후 해체되
거나 1993년 법령에 따라 일반 도시형정착촌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으나, 현재 40
여개의 폐쇄도시가 존재하며, 약 1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도시는 약 75%가 국방부관할이며, 나머지는 국영원자력에너지회사의 관할이다.

러시아의 특정목적에 기반한 도시들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
며, 이는 지역적 요구로 발전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특정산업에 기반한 도시는 소
규모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분업에 기초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소비
에트시기에 산업이 지리적으로 특화되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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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정산업에 기초한 도시들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교우위가 있을 경우 경제발전으
로 이어질 수 있지만 농업, 임업, 석탄 등 경제성이 낮거나, 금과 보석, 원유와 가스 
등 경제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필요한 부품과 원자재, 기계, 사회간접시
설 확충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외부에 의존할 경우 생활비나 물가가 높거나 생필품 부
족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이러한 도시들은 소비에트시기동안 공공서비스를 관련 기업이 제공하거나 대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왔으나, 시장경제화와 원가개념이 들어오면서 이들 기업의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철수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1990년대 초반 
개혁과정에서 지방도시에 커다란 재정적 압박이 되었으며, 공공시설 확충과 공공서비
스의 원활한 제공은 도시와 지방행정단위의 큰 과제로 부상하였다.

러시아의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도시와 ‘다차’(dacha)의 연결이
다. 여름별장인 ‘다차’는 러시아 도시가지는 자급자족적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으며,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생활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문화적 
요소이다. 다차는 18세기 피터대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다차는 이미 
19세기부터는 귀족사회에서는 보편화되었으며, 소비에트시기에 ‘평등’에 대한 강조 속
에서 일반대중에게 접근기회가 주어졌으며, 흐루시쵸프시기에 이르러 일반시민들에게
도 다차가 허용되었다. 다차는 ‘별장’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정에서 필요한 채
소를 얻는 자급자족체제로 발전하였으며, 다차의 존재는 1990년대 개혁과정에서 국가
공급체제가 붕괴되고 시장이 발전하지 않았던 혼란기에서도 러시아의 도시는 물론, 
러시아가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서 러시아의 ‘다차’는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인 속에 함께 하는 
도시의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 도전, 그리고 대응

급속한 도시화는 러시아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인 레바다센터(Levada Center)는 이와 관련해 2009년 1월, 2011년 11월, 그리고 
2013년 7월 18세 이상 모스크바 거주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모스크바 문제점 
상위 15가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다수는 중앙아시아와 북코카서스지역으로부
터의 이주민 유입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시아와 
북코카서스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문제라는 인식은 2009년 39%, 2011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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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3년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총인구조사에 따르면 모스크바 인구는 1,150만 명으로 1959년 대비 약 2.3
배 증가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국내이주는 물론, 인접국가로부터의 유입에 기인한 
것이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에 약 150만 명의 이주노동자
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60만 명만이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수치는 불법이주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약 3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The Moscow Times, 21 February 2014).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일자리 부
족 및 범죄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공공요금의 상승이다. 이는 소비에트시기부터 지속된 공
공서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실질적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
를 문제로 지적한 응답자는 2009년 45%에서 2013년 4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
전히 전체적으로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문제는 교통체증으로 2009년 
42%에서 2013년에는 38%로 다소 하락하였다. 이어 높은 기본물가(2013년 35%), 낮
은 임금(29%), 높은 주택가격(27%), 약물과 알코올 중독(22%), 의료진과 의료시설 부
족(22%), 주택부족(17%), 낙후된 도로(17%), 빈부격차(17%), 홈리스(17%), 차량소음
과 배기가스(16%), 낙후된 공공시설(15%), 그리고 주차시설 부족(15%)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The Moscow Times, 21 February 2014).

이러한 응답은 2013년 8월 다게스탄인의 모스크바 경찰에 대한 공격과 2013년 10
월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이주노동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한 러시아계 
청년의 사망 사건에 이은 민족주의자들의 폭력시위 등 일련의 사건의 발생이 영향이 
강하게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 증가는 모스크바에서 외국인 혐
오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지나친 민족주의 발호나 
외국인 혐오 범죄를 비판하면서도 2013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필요한 경제영역 
설정 필요성과 이주 노동자의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Interfax, 3 October 2013).

도시문제 가운데 주택공급과 낙후된 공공서비스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미 2008년 
11월의 ‘장기 경제/사회발전개념’(Concept of Long-term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사회발전개념은 제3장 7절에서 구매 가능한 가격의 주택공급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
다. 동 문서는 실제 주택시장이 일부 고소득 가계에게만 접근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택지, 토목/건설, 운
송과 사회간접시설 미비 등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이 어렵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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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개념은 기존의 주택건설도 대부분 수요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개념은 정부가 현대적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주택의 대량공급을 지원하고, 도시계획에 따
라 기능과 효용 외에 미적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모습의 도시와 마을을 건설할 필요
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문제로 지적된 다른 문제들 가운데 도시개발과 발전이 필요한 영역의 개선도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8월 메드베데프 총리, 
소비야닌(Sergei Sobyanin) 모스크바 시장 및 쇼이구(Sergei Shoigu) 모스크바 주지
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스크바의 지리적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통은 물론 사
회적 서비스의 확충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면적 고려, 면밀한 재정 계획과 엄격한 감독, 그리고 모스크바 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강조하였다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16256). 

도시개발의 문제는 금융과 재정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감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 진행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6
년 5월 건설 및 도시계획발전국가위원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2014년 약 8천 4백
만 평방미터, 그리고 2015년 약 8천 5백만 평방미터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
서 지난 5년 간 모기지론이 주택 건설의 약 60%와 소형주택 건설의 약 90%를 담당
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가정을 위한 주택프로그램’(the 
Housing for Russian Families Programme, 이하 주택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1926). 

건설 및 도시계획국가위원회의 주택프로그램은 주거환경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특
정 카테고리에 속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 평방미터당 주
택 단가를 낮춤으로써 주택구입 부담이 적은 주택을 보다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다. 주택프로그램의 기준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인접지 주택 시장가의 80% 
수준이면서 1 평방미터당 35,000루블 이내의 가격인 이코노미급(economy-class) 주
택이며, 25-40세의 임금소득이 있으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리
고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함께 주택융자나 모성지원금(maternal fund) 혹은 다른 형
태의 국가나 시 정부의 지원으로 이코노미급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프로그램은 2014-2017년의 기간동안 약 2,500만 평방미터의 주택 건
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건설프로그램은 건설 목표 가운데 이코노미급 
주택을 1만 평방미터 이내(인구 10만 명 이내의 극동지역 도시에서는 5천 평방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16256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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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동안 3단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의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2월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도시발전문제는 도시의 역사적 외관을 보호하면서 현대적 생활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하고, 도시개발문제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가 아니라 
길거리, 공원, 체육관, 놀이터 등지에서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약 200억 루블이 도시개발 프로
젝트에 투자될 것이며, 예산의 집행과 관련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대규모 도로 현대화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2017년부터 이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될 것이며, 약 4천만 명의 국민
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2017-2018년 간 최소한 50%의 도로가 현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도시개발과 사회적 갈등

그러나 도시개발 노력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2017년 3월 소비야
닌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시에 있는 약 4,500채의 아파트를 철거하는 도시개발법
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연방의회 독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초기 약 16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8천 채의 철거에서 약 1백만 명이 영향을 받는 규모로 축소된 
것이며, 이는 모스크바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The Guardian, 31 March 
2017).

소비야닌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모스크바의 현대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에
트시기에 건설된 주택단지를 대규모로 철거하려는 것으로 향후 20년동안 진행될 예정
이다. 그러나 철거대상 건물이 포함되는 시기적 범위에 대한 용어가 불분명해 1920년
대와 1930년대에 건축된 모스크바의 유서 깊은 건물들이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스크바시는 철거대상 주민들에게 모스크바시내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제공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는 거주자들은 고
층아파트보다 저층의 옛날식 아파트를 선호하며, 정부의 재이주정책을 ‘압류’로 인식
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며, 소비야닌 시장이 재건축
계획으로 모스크바가 현대적 친환경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는 상충되는 인식이다.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 추진과정은 관료들에 대한 불신, 무능, 그리고 부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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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스크바 시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
결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면서 2017년 5월 2만 명이 참여한 시위로 발전하였다(The 
Moscow Times, 29 May 2017). 이러한 움직임은 나은 보상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시민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침해
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는 듯하다. 이러한 발전은 2018년 대선을 앞둔 
푸틴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철거계획에 
대한 지지에서 선회해 ‘아무 것도 시민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http://carnegie.ru/2017/05/19/demolition-drama-in-moscow-pub-70041).

도시문제와 혁신

도시는 단순한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며, 밀집된 대규모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에 대한 디자인과 이들에게 필요한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침투력과 지원추출 및 동원력을 
갖춘 제도장치가 필요하며 익명의 대규모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이해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재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와 능력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 봉착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새로운 가치와 
목표, 제도 개선은 물론,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은 혁신
의 과정이라고 할 만 하며, 혁신의 과정은 모두가 모두에게서 서로 배우고 공유함으
로써 보다 나은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

대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택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주민들은 시외로 이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을 겪어왔던 시베리아나 극동지역, 그리고 북부지역 등에서의 인구이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동하는 대도시의 주택부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미 2012년 모스크바 주택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APEC정상회담 준비를 위
해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비용과 예산을 보다 엄격
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전은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융자와 관련
된 체제의 정비 등 보다 합리적인 기획ㆍ운영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연방주체나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방법과 갈등관리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낮은 수준에서의 
제도발전과 합리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http://carnegie.ru/2017/05/19/demolition-drama-in-moscow-pub-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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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부주도의 도시발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시민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발과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동기 유발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의 반부패 
시위에 이어 5월에 또 다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면서 이들의 동향을 제한적인 형태
의 풀뿌리 민주주의나 ‘뒷마당 주권’(backyard sovereignty) 논의와 연결하려는 움직
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에 대한 반발과 정부의 도시발전계획
이 사적 영역을 침범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자신
들이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작은 문제에 대한 ‘정책 클라우딩’ 형태로 발전하면서 정부와
의 협력을 이끌어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들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 

아직은 광범위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부주도 정책에 대한 시민적 참여요구가 도
시 밖으로 확대되어 도시와 도시가 연대하는 양상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
방의 경제재제 속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사회문제의 효율적 해결과정에 대한 NGO들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한 푸틴의 언급과 맞물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는 
노력과 생활영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합리
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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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러시아정부(The Russian Government) 사이트
http://government.ru/
- 정부정책관련 보도와 프로그램과 문서를 찾을 수 있음.
- Extended meeting of the Board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Housing and Utilities (July 3, 2014)
▷건설/주택/유틸리티부(Ministry of Construction, Housing and Util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사이트
http://www.minstroyrf.ru/

▷대통령 연방의회 연설(2016.12)
§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3379

- 국가 기관이 아닌 NGO들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으며, 이들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

- NGO들이 참여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

-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대화를 겁내 사무실에만 안주하기보다는 시민들을 만나기
를 권함. 이러한 자세는 도시발전관련 문제, 특히 역사적 외관을 보존하면서 현
대적 생활환경을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함

- 이들 문제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되기보다 길거리,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에서 시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017년에 200억 루블이 도시개발 프로그램에 투자될 것임. 도시개발에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주민들
의 참여가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

-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대규모 도로 현대화가 진행될 것임. 그리고 
2017년부터 대규모 도시들에 대해 유사한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며, 약 4천만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2017-18년의 2년 간 최소한 50%의 도로가 현대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카네기 모스크바센터
- http://carnegie.ru/?lang=en
- 러시아 현안에 대한 분석연구가 가용함
- Kolesnikov Andrei, and Denis Volkov. “Defending One’s Backyard: 

Local Civic Activism in Moscow.”(2 May 2017), 
http://carnegie.ru/2017/05/02/defending-one-s-backyard-local-civic-act

http://government.ru/
http://www.minstroyrf.ru/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3379
http://carnegie.ru/?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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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sm-in-moscow-pub-69822
- 모스크바내 도시개발과 시민운동 소개

▷건설 및 도시계획발전국가위원회, ‘러시아 가정의 주택프로그램’(the Housing for 
Russian Families programme)
- 러시아 건설/주택/유틸리티부(the Ministry of Construction, Housing and 

Utilities)는 ‘러시아가정을 위한 주택프로그램’, (the Housing for a Russian 
Family program)을 통해 간접자본건설을 지원; 2018-2020년까지 3단계가 진행
될 예정

- 프로그램 목적: 주거환경이 개설될 필요가 있는 특정 카테고리 시민들의 지원확
대를 통한 주택공급 증대

- 1 평당미터당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구입가능성 제고
- 프로그램의 기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인접지 주택의 시장가의 80% 수준이면서 

1 평방미터당 35,000루블 이내의 가격인 이코노미급 주택 
- 대상 집단: 25-40세의 임금소득이 있는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함께 주택융자나 모성지원금 혹은 다른 형태
의 국가나 시 정부의 지원으로 이코노미급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

- 건설 목표: 2,500만 평방미터
- 각각의 건설프로그램의 건설 목표 가운데 이코노미급 건설은 1만 제곱미터 이내

(인구 10만명 이내의 극동지역 도시에서는 5천 평방미터 이내)
- 프로그램의 기간: 2014-2017년

▷장기사회경제발전개념(Concept of Long-Term Socio-economic Development)
- http://ifap.ru/ofdocs/rus/rus006.pdf
- 2단계(2013-2020) 새로운 기술 기반과 인적 자본과 사회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기술발전과 중산층 확대, 안락한 주거, 양질의 교
육, 보건서비스 확충 

- 모든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교육에의 접근성 확대
- 현대적 주거 기준, 주택건설에의 새로운 기술 도입 필요
III.7 주택구매력 신장
- 실제로 주택시장은 일부 제한된 고소득층에게만 접근성이 있음.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여전히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부분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토지, 토목과 건설, 운송과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대규모 주택건설이 어려움
- 발전촉진을 위한 연방기금(the Federal Fund for the Promotion of 

Development)으로 주택의 대량공급 지원

http://carnegie.ru/2017/05/02/defending-one-s-backyard-local-civic-activism-in-moscow-pub-69822
http://ifap.ru/ofdocs/rus/rus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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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정책이 필요함. 러시아 도시와 마을의 건축에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임. 건축의 기능과 효용과 함께 미적인 특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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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의 기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인접지 주택의 시장가의 80% 수준이면서 1 평방미터당 35,000루블 이내의 가격인 이코노미급 주택 
	 - 대상 집단: 25-40세의 임금소득이 있는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함께 주택융자나 모성지원금 혹은 다른 형태의 국가나 시 정부의 지원으로 이코노미급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
	 - 건설 목표: 2,500만 평방미터
	 - 각각의 건설프로그램의 건설 목표 가운데 이코노미급 건설은 1만 제곱미터 이내(인구 10만명 이내의 극동지역 도시에서는 5천 평방미터 이내)
	 - 프로그램의 기간: 2014-2017년

	 ▷장기사회경제발전개념(Concept of Long-Term Socio-economic Development)
	 - http://ifap.ru/ofdocs/rus/rus006.pdf
	 - 2단계(2013-2020) 새로운 기술 기반과 인적 자본과 사회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기술발전과 중산층 확대, 안락한 주거, 양질의 교육, 보건서비스 확충 
	 - 모든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교육에의 접근성 확대
	 - 현대적 주거 기준, 주택건설에의 새로운 기술 도입 필요
	 III.7 주택구매력 신장
	 - 실제로 주택시장은 일부 제한된 고소득층에게만 접근성이 있음.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여전히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부분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토지, 토목과 건설, 운송과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대규모 주택건설이 어려움
	 - 발전촉진을 위한 연방기금(the Federal Fund for the Promotion of Development)으로 주택의 대량공급 지원
	 - 지역의 정책이 필요함. 러시아 도시와 마을의 건축에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임. 건축의 기능과 효용과 함께 미적인 특징을 고려함









